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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롬멜은 "작전은 전투를 승리하게 하고, 군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라고 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전쟁에서 충분한 군수지원 능력을 보유한 군대는 승리를 쟁취했고, 그렇지 못한 

군대와 나라는 패배 또는 패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허술한 물류지원 체계로 바르

바로사 작전1)에서 패배하였다. 당시 독일은 소련의 동부전선을 통해 침공하면서 병참선 혼란과 

장비 및 물자를 전선까지 신속히 보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시 

악천후로 인한 항공보급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한 수송 작전을 통해 

군수지원을 실시하여 상륙작전을 통한 작전에 성공하였다. 이처럼 물류분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

듯이 평소 경제분야의 핵심일뿐만이 아니라, 유사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우리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증기의 동력화로 기계를 이용한 생산을 시작하였다. 

전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2차 산업혁명은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70년대 이후부터 ICT와 

인터넷을 주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생산 자동화와 정보화 사회를 이룩하게 되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범위를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제조업에 ICT를 융합하

여 기계 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여러 산업간 융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분야에서 

많은 선진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다. 기존 물류관리에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물류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물류혁신 과정을 살펴볼 때 물류 1세대는 육상수송의 고속화 및 대용량화와 해상수송 확대가 

목표였으며, 물류 2세대는 기계화된 하역, 자동창고, 컨테이너에 의한 운송을, 물류 3세대에 이

르러 물류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였다. 물류 4세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여 더 높은 부

가가치를 갖는 물류산업을 실현하는데 있다. 지능화된 유연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서비스,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현한다. 

또한 연결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사슬 전체를 연결하는 지

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관리의 무인화와 완전자동화를 이루고자 한다.

즉, 스마트 물류는 노동집약적인 화물운송, 보관/하역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

선하고 가격의 평준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화물 추적을 빠르

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 공급사슬이 혁신된다고 할 수 있다. 

1) 바르바로사 작전 :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기 위한 작전계획으로 붉은 수염을 뜻하는 것으로 소련 침
공 작전의 암호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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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산업혁명과 물류의 발전과정

구 분 산업혁명 물류

1세대 기계를 이용한 생산
육상수송, 해상수송의 고속화 및 

대용량화

2세대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 기계화, 자동화, 컨테이너 운송

3세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정보화 사회 공급사슬관리 및 물류의 정보화

4세대
자율형 공장, 지능화, 지식서비스, 

초연결사회
무인화, 완전자동화

자료 : Schwab(2016), 한국교통연구원(2020a)을 수정 · 보완

4차 산업혁명은 주요 첨단 기술과 산업들이 지능화되고, 상호 연결되어 결국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특성이 있다. 여기에 초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은 

기계지능’을, 초연결은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를 통

해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사람, 기계, 조직간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지속적인 접근이 가능한’ 

초융합 현상이 나타난다. 주요 기술로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블

록체인(Block Chain) 등이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 물류에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먼저 사물인터넷(IoT)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실시간 주고 받는 기

술로, 사물에 통신 기능이 부여되면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지고 이는 산업,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2) 

사물인터넷 기술의 도입 및 발달은 데이터의 양적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의 발전으로 연계된다. 빅데이터는 기존의 분석, 관리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료의 집합 및 분석 기법을 포괄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가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자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Cloud)는 사물인터넷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가 저장되고, 인공지능(AI)이 활용

될 수 있는 기초 공간으로 기존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편,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은 주요 정보가 기록 기능을 유지한 상태에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적용되어 중개인

을 거치지 않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도와준다. 전통적

인 거래방식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제공되고 해당 정보는 양자 합의에 따라 다른 이들에

게 선별적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권한에 따라서 주요 정

2) J. H. Kim.(2016).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Future Social Change in Korea. KISTEP, Inl 15, 
45-58



4/21

보가 참여자들 간에 자유롭게 공유될 수 있어서 거래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3)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운송, 하역 및 보관, 정보처리 전 영역에서 물류산업의 트렌드를 변

화시키고 있다. 소비자의 소요(Needs) 증가에 따른 물류산업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

래의 방식 또한 기존의 공산품 위주의 익일 배송 중심에서 신선식품, 생물 등 운송품목의 다양화

· 복잡화 되어 아침 도시락 배송, 당일 배송 등 고객 맞춤형 물류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물류산업에 대한 니즈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창고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창고의 고

도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등 실시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빅데이터, 사

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

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주요 선진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아마존, 알리

바바, DHL에서는 어떤 물류분야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 '공급망 관리', '물류 창고와 공장', 배

송 및 관리'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우리 육군의 물류분야에 대해 다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

고자 한다. 

II. 4차 산업혁명속에 사는 선진국의 물류기업들

1. 스마트 공급망 관리

  가. 아마존
아마존은 1994년 7월 미국에서 설립하여, 1995년 7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는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전 세계에서 상품품종이 가장 많은 온라인 소매상 및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회사이며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다. 

아마존도 사업초기에는 기존업체들과 동일하게 물류시스템을 아웃소싱 했지만, 잦은 시스템 

에러로 물류 프로세스가 중단되고, 고객의 주문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기존의 물류 시스

템에 실망했다. 그래서 아마존은 직접 물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물류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으며 주문, 결제, 우반, 배송 등 전 과정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시스템을 도

입하였으며, 무인자동차 및 드론 기술을 활용한 배송시스템을 물류에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물류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중의 하나로, 아마존은 소비자의 구매결정 이전에 상품을 소비자의 지역

주문이행센터로 발송하는 예측배송의 특허를 취득하였다. 

3) J. H. Kim.(2018). An easy understanding of blockchain technology for accelerating SDGs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3, 13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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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배송은 소비자의 주문이 발생하기 이전, 구매가 예상되는 상품을 소비자와 가까운 물류

센터나 배송센터와 같은 물류거점에 미리 보관하고, 주문발생 후 상품을 보관중인 근접 물류거점

에서 최종 목적지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가 과거에 구매했던 제품

의 이력이나 검색정보, 마우스가 머물렀던 시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의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다.4)

<그림 1> 아마존 예측배송시스템

자료 : 네이버 검색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25542&memberNo=2774935

6&vType=VERTICAL)

아마존은 고객이 구매한 제품, 구매 수단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특화된 기업이다.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이 기술들은 아마존이 많은 온라인 소매점들 

사이에서 성공한 비결이다.

     1) 맞춤형 추진
아마존은 이전에 구입한 품목, 장바구니 또는 위시리스트에 있는 품목 그리고 가장 많이 검색

하는 품목 등을 분석한다. 이 정보는 다른 고객이 같은 제품을 구입할 때 추가 구매를 제안하기 

4) 정문사 (2019),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재고방안(박사논문), 대전, 한국: 배재대학교 
대학원.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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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DVD플레이어를 구매할 경우 인기있는 DVD를 추천하

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객은 추천 받은 DVD까지 구입할 확률이 높아지며 아마존은 이 방법을 

통해 연간 매출의 35%를 창출한다. 도사만 취급하던 시절, 초창기 아마존은 책 전문가를 모아 

고객이 구매하는 책과 관련된 다른 책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다. 아마존에서 책을 구

입한 고객들은 이 서비스에 만족하였고, 아마존의 빠른 성장을 도왔다. 이 시스템은 기술의 혁신

과 함께 발전해 왔다. 

     2) 원클릭 주문
주문절차가 복잡하거나 빠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다른 곳에서 쇼핑을 한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아마존은 원클릭 주문 시스템을 만들었다. 원클릭 주문은 첫 주문시 배송 주소와 결

제 방법을 입력하면 저장되어 다음부터는 클릭 한번으로 제품의 주문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고

객이 제품 구매 버튼을 누른 뒤 30분간 취소 의사가 없을 경우 제품은 결제 방법을 통해 자동으

로 청구되어 고객의 주소로 배송된다.

     3) 공급망 최적화
추천 시스템과 원클릭 주문을 통해 고객이 주문을 넣는다면 아마존은 고객에게 제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곧장 제조업자들과 연결하여 재고를 추적하고 공급업체 또는 고객

과 가장 가까운 창고를 선택하여 최적의 배송 경로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배송 비용이 

10~40% 절감되기도 한다.

  나. 알리바바
1999년 창립 이후, 2003년 C2C 부문에서 타오바오(Taobao)를 설립했고, 검색엔진으로 이

타오(Etao)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004년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금융서비스에 진출하였다. 

2013년 물류 시스템 강화를 위해 차이니아오(Cainiao)와 데이터의 축적과 통합관리 등을 위해 

클라우드서비스회사 ‘알리원’을 설립하였다.

알리바바는 소비자가 구매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상품추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알리페이라는 결제 플랫폼을 통해 구매 패턴에 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이

를 알리원 클라우드에 축적하여 향후 수요를 예측한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판매 규모 추산으로 

연결되어 알리바바는 예산 주문량을 업체별로 자동 전달하고, 지역별 물류센터에서는 사물인터

넷을 활용한 무인운반로봇 등 스마트 물류시스템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고객에게 더욱 정확한 배

송일정을 제시한다.5)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타오바오(Taobao) 사

5) 정문사 (2019),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재고방안(박사논문), 대전, 한국: 배재대학교 
대학원. 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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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고객이 선호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전자상거래기업, 

물류회사, 창고보관회사, 제3자 물류 서비스업체 및 공급 상가 등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물

류는 목적지와 가장 가까운 창고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신속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게 된다. 

2. 물류 창고 

  가. 아마존

     1) 물류센터 / FBA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물류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주문이행센터(Fullfillment 

Center), 택배업체를 위한 분류센터(Sortation Center), 개별 주문이행센터의 재고보충을 위한 재

분배센터(Redistribution Center), 프라임 나우 서비스를 위한 프라임 나우 허브(Prime Now hub) 

등 목적과 네트워크에 따라 다양한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마존은 전 세계 최고 수

준의 주문 처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마존은 FBA를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배

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FBA는 아마존이 판매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물류창고개념의 주문이행센터를 제공하여 재고를 보관해주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주문시 아마존의 주문이행센터에서 직접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즉, 판매자는 물품을 판매만 

하고, 아마존에서 배송, 보관 및 고객서비스를 책임지는 서비스이다. 재고의 보관을 위한 창고유

지나 포장에 소요되는 인적 · 물적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규모의 판매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

며, 소비자들도 아마존 프라임 고객의 경우에는 주문시 무료로 2일 안에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6)

     2) 인공지능 KIVA 시스템
2012년 3월 아마존은 물류로봇 제작업체인 KIVA System을 인수하고 물류창고에서 무인화 

로봇이 재고를 분류, 포장, 스스로 옮기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KIVA System은 이후 Amazon 

Robotics로 변경되었다.7) 

KIVA는 물품을 찾아 콘베이어(conveyer) 밸트로 가면 픽업장치 로봇이 물건을 들어 주문바

구니에 담고, 콘베이어를 타고 이동한 후 직원들이 각각의 박스를 손으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이

처럼 KIVA는 모델별로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며 움직이고, 본체 앞에 위치한 적외선 센서를 통하

여 장애물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위쪽과 아래쪽에는 카메라를 지니고 있어 바닥 격자무늬에 저장

된 스티커를 읽으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KIVA 로봇을 도입한지 2년만에 운영비용 20% 절감했다고 아마존은 공개했으며, 하루 평균 

6) 정기훈 (2019),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 대한 연구(석사논문), 서울, 한국: 중앙대학교. 56-57
7) 한상훈, 김시래 (2017), “온라인 쇼핑몰의 물류시스템 도입사례 연구”, 전자무역연구, 15(2), 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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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개의 상품을 처리하는 물류센터의 경우 작업자가 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총 150명이 

있어야 하지만, KIVA를 활용하면 단 25대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8) 

  나. DHL

     1) 물류 창고에서의 인공 지능 로봇
DHL회사 지능협업로봇은 주요 타 기업과 협력하여 개발되어 타사의 만든 로봇을 구입했다. 

2016년 Rethink Robbotics 기업에서 고지능 박스터(Baxer) 및 소여(Sawyer)를 도입하여 창고의 

자동화 프로세스를 향상시켰다. 고지능협업로봇은 창고직원과 협력하여 반복적인 물리적 요구 

작업과 전반적인 효율성을 지원한다. 

박스터(Baxer)는 사람이 그 주변을 지날 때 자신의 운행속도를 줄여 인류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소여(Sawyer)는 19kg에 불과한 몸무게와 7개의 자유도를 갖춰 사람대

신 비좁고 붐비는 공간으로 들어가 작업 할 수 있으며, 독특한 제어기술을 통하여 인간과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AR기술
‘비전 피킹(Vision Picking)’ 기술은 증강현실(AR) 기술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물류 업

무에 활용한 것으로 업무 정확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여겨진다. 비전 피킹

을 작업 현장에 적용시키면 작업자가 물류 현장 내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 되

는데 이때 창고 내의 제품의 위치와 수량 등을 시각적으로 제공받게 되어 작업하기가 매우 용이

해진다.

<그림 2> DHL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비전 피킹’

8) 정문사 (2019),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재고방안(박사논문), 대전, 한국: 배재대학교 
대학원.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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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네이버 검색(http://blog.naver.com/dhl_korea/221080340098)

3. 효율적 배송 및 관리

  가. 아마존 프라임 에어
2013년 말 아마존은 프라임 에어를 도입하면서 무인항공기인 드론을 이용해 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30분 내로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미국과 영국 등 다수 국가의 개발센터에서 실

험을 통하여 5파운드의 물품을 16km거리에 배송하는 것을 성공하였다.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를 

필두로 해서 드론 배송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지만 비행시간, 돌발 상황

대처, 물품수령 및 각종 규제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의 기대보다 그 시가가 늦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을 전자상거래시장을 기반으로 한 B2C 분야에서는 드론배송이 정체를 하고 

있는데 반해 콜드체인(Cold chain)을 기반으로 한 B2B 분야에서는 드론 배송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9) 아마존에서는 이제 그치지 않고 2017년 드론 배송을 위한 항공운송

서비스센터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드론들의 사실상 항공모함의 역할 하게 되는 항공운송서비

스센터는 지상에서 최대 45,000피트(약14km) 상공에서 운항되면, 사람이 직접 탑승하여 드론의 

전력공급이나 물품탑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3> 아마존 항공운송서비스센터

자료 : 네이버 검색(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2912640)

9) 남현정, 김은희 (2018),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물류산업 유형 구분과 대응방안”, 경영컨설팅연구, 18(3), 
275-28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29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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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특허만 제출한 상태여서 실전도입의 시기를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현재의 드론과 항

공의 기술발달 속도와 빠른 배송을 위한 아마존의 집념으로 머지않아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나. 알리바바의 광군제
알리바바의 물류체계의 진가는 광군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알리바바는 광군제 하루를 위해서 일 년 동안 사전준비를 진행한다고 한다. 여기서 사전준비

는 고객의 소요(Needs)의 파악에 따른 수요 예측과 지역별 주문 예상 품목의 사전준비, 재고 관

리, 주문 접수 프로세스, 배송 및 사후관리 등 물류 전 과정이 포함된다.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하

기 위해서 핵심 요소에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그 필요성을 체험한

바가 있다. 

2011년 광군제 진행과정에서 알리바바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콰이딩빠오창(물류창고가 

폭발했다는 의미로 물류량이 폭발적 증가로 창고 과부하 및 배송지연)’ 현상을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2013년 물류 기업 차이니아오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는 중

국 전역에 3,000여개 이상의 물류기업과 차이니아오 연맹을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검색

엔진, 결제 시스템, 금융, 광고, 소셜커머스, 클라우드 등 계열사 전 부분과 시스템 최적화를 진행

하고 있으며, 2019년 광군제 행사때는 택배인력 약 170만명, 차량 약40만대, 항공기 약200대 

등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었다.10) 

  다. DHL

     1) 지능배송 Parcelcopter(파셀콥터) 드론
독일 DHL은 2014년 9월 무인비행체드론을 이용한 소포배달을 시작했으며 미국의 아마존과 

구글도 드론을 이용한 무인택배 서비스를 준비중이지만 정부허가를 받고 실제 소포배달에 나선 

것은 DHL이 처음이었다. 

Parcelcopter(파셀콥터)는 소포(parcel)와 수평 날개가 4개 달린 헬리콥터의 합성어이다. 

2014년 9월 파셀콥터는 독일 북부 노르덴시의 노르트다이흐 항구에서 이륙하였는데, 무인기 아

랫부분에는 소포함이 마련되어 있고 배달품목은 의약품이었다.11) 

무인택배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DHL은 무인 택배지역을 복잡

한 도시가 아니라 장애물이 별로 없는 오지로 잡아 비교적 쉽게 정부의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10) 송민근 (2020),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중국 광군제의 특징과 시사점, 디지털융복합연구 18(4), 12-15
11) 정문사 (2019),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중국 물류산업의 문제점과 경쟁력 재고방안(박사논문), 대전, 한국: 배재대학교 

대학원.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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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 부분부터 많은 숙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4> 독일 DHL의 파셀콥터 

자료 : 네이버 검색(https://blog.naver.com/pakks777/220154131962)

     2) Resilience360 & Agheera
2014년에 개발된 DHL Resilience 360은 <그림 5>에서 보는것처럼,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도와주는 툴로, 전체 공급망을 여러 단계의 계층으로 비주얼화 하여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화물이 전 세계로 수송되어 질 때 매우 큰 위험이 감지되면, 운송 경로 및 계획 등을 자동

으로 변경 또는 수정하도록 조정해준다. 또한 Resilience 360을 통해 모든 운송 수단 및 시설로

부터 정보를 수신 받는 것이 가능해져, 긴급한 물품을 싣고 가는 트럭이 고장 나거나, 창고가 홍

수가 나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하는 등 다향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Resilience360을 통한 매핑 및 위해요소에 따른 중점 포인트(hot spot)의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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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네이버 검색(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94)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그림 6>의 아그히라(Agheera)는 물류 회사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다. 

<그림 6> Agheera Real-time Tracking

자료 : 네이버 검색(http://blog.naver.com/dhl_korea/221083542618)

이 플랫폼은 여러 물류 회사의 데이터 시스템과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는 아그

히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러 화물의 현재 정보를 한 번에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위탁하는 물류 회사를 변경해도 관리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이는 운송수단과 제

품에 IoT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그히라의 오픈 플랫폼은 아직 시험적 서

비스에 머물고 있지만, 물류 회사와의 접속이 확대되고 충분한 사용자를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중요한 시스템으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국방군수분야에서 미군의 사례

1. 미 공군의 ALIS와 미 육군군수지원단(LOG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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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마틴사의 자율 군수정보 시스템인 ALIS(Autonomic Logistics Information System)는 

F-35 항공기의 기체 상태와 정비 작업 정보를 전 세계에 분포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들과 

관련 기술자들에게 전송하는 일종의 정보 인프라이다. ALIS는 F-35 기체에 장착된 각종 센서들

로부터 운행 간 발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한 뒤, 정비

기술자들이 언제 어떤 부품을 검사하고 교체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ALIS는 훈련, 계획, 정비, 

공급망 관리에 이르기까지 F-35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또

록 고안된 통합체계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미 육군군수지원단(LOGSA)은 2017년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된 17개의 센서로부터 수집

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스트라이커 맞춤형 정비 스케줄을 개발하고자 IBM 인공지능인 왓슨

(Watson)을 도입하였다. IBMdms 미 육군에 왓슨의 인지컴퓨팅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정비를 포

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때 왓슨은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품의 공급망을 분석해 시

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수리부속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전체 수리부속 배송요

청의 10% 정도만 왓슨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간 100만 달러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육군은 빠른 시일 안에 수리부속 배송요청 전체를 왓슨으로 분석하

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2. DTCI(Defense Transportation Coordination Initiative)

군 물류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미군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미 국방부(DoD; Department of Denfense)는 화물 운송 시스템

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TCI를 2007년 처음 도입하였다. 1차 사업을 공식적으

로 시작한 DTCI는 현재 DFTS(Defense Freight Transportation Service)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군의 DTCI는 1993년 처음 3PL(Third Party Logistics)을 이용한 군 수송 업무의 효율성 향

상에 대한 요구사항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민·군 통합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

다. 미군의 DTCI는 조지아 및 마이애미 주에 위치한 부대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 프로그램을 설

계, 개발 및 검증하였다.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현된 통합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였고, 이후 

미국 본토의 전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Roll-Out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군 DTCI 프로그램 관계자

들은 약 7년간에 걸친 단계적 전군 대상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연도별 성과 평가를 수행함으로

써 미 본토내 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3PL 업체를 평가하고 있다. DTCI는 성과 기반의 계약 구조

로서 약속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차 사업이 

12) 신규용, 이정관, 강광희, 홍원기, 한창희(2019), “국방군수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243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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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고 19년 현재 2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다.13)

IV. 육군의 물류분야 현실과 발전 방향

주요 선진국들의 기업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고로봇 등의 신융합 물류 서비스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고비용의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대량화물의 신속한 처리

를 통한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자료들이 제한적이어서 확인하기 제한되지만, 이러한 주

요 선진국들의 발전된 기술력과 환경은 군의 물류 체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자명

한 사실일 것이다. 필자는 2019년에 DLA(국방군수국) 산하의 샌디에고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SF 영화속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창

고에 많지 않은 직원들이 전산화, 자동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무 수행하는 모습을 잊

을 수가 없다. 또한 해당 물자들이 전 세계의 미군들에게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배송된다는 

사실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에 반해, 지금 우리 육군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 가지 분명하고 다행인 사실은 우리 육군

도 4차 산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최대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

으로 가야 할 길은 정말 멀다고 느껴진다.

우리 육군의 물류분야의 발전방향을 네트워크 시스템적인 측면과 대표적인 인프라에 해당하

는 창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장비분야, 마지막으로 물류상황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1. 초지능 · 초연결 정보체계 구축

앞서 살펴본 미 공군의 ALIS처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예방정비 혹은 예지정비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2017년부터 수리온 헬기와 차륜형 장갑차에 센서를 부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는 있으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마트 예방정비 혹은 예지정비 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센서정보를 활용한 상태기반정비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재 센서가 기부착되

어 있는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태기반정비 적용 소요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센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해야 할 것

이다.

13) 공인택, 김재원, 서한석, 신광섭(2019),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국방수송물류의 민·군 통합 운영 방안 수립”, 한
국전자거래학회지, 24(3), 111-128



15/21

우리군에서 운용하는 장비는 3만 여종이 넘고 관련된 수리부속은 50만종이 넘는다. 

앞의 물류기업들이 각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듯이, 정확한 수리부속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장비의 가용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수리

부속 수요예측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군은 2012년부

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수리부속 수요분석팀을 설치해 장비별 수리부속 수요예측 모델을 지

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는 수요예측 모델에 빅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을 적용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층학습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군수정보체계의 데이터 구축을 사용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입력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데이터 수정 조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즉, 본의 아니게 정보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체계 없이 입력 및 활용되고 있어 오류사항이 내

재된 데이터가 여과 없이 활용되어 군수 데이터 신뢰도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군수정보체계의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유지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를 도입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대표 회사들처럼 향후 군수분야에 적용 가능한 Big Data 및 인공지능(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체계 도입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 재정비 및 교육이 절실하다. 

그리고 군수분야 모바일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군수분야 모바일 

적용이 가능한 초연결, 업무자동화, Big Data 등의 업무분야를 발굴하고, 외부 전문업체와 학교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하여 모바일 센서, 앱 등과 같은 

우수기술에 대한 전력화 소요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을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방군수분야에 최적화된 스마트 공급망관리체

계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전용 플랫폼 개발을 위한 막대한 시간

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국내에서 민수용으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스마트 

공급망관리체계 플랫폼을 국방군수분야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2. 스마트 물류 창고 및 장비

물류 창고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군 내부에 초점을 맞춰 그 발전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육군의 물류창고는 

아주 노후화 되어 있다. 종합보급창의 저장시설의 50% 이상이 3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물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14) 신규용, 이정관, 강광희, 홍원기, 한창희(2019), “국방군수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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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산배치 되어 있는 창고에서 적송장까지 물류이송시 15분 이상 소요되는 등 내부물류 

통합시간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현장도 비번하다. 

자동화 창고는 신축 후, 다수가 15년 이상 되어 최신 물류설비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주요 

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장비 가동상태는 

양호하나 시대에 뒤처지는 노후화로 인하여 최신 모델로 교체가 시급하다. 특히, 물류설비에 스

마트 기술접목이 제한됨에 따라 인력에 의한 수작업이 과다하여 물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중기예산 및 국가정책을 통해 스마트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수입 및 출고장에서 수작

업 파렛트 작업방식을 로봇 파렛타이저로 대체하는 등 수작업 최소화를 위한 자동화 창고 노후 

설비를 교체 및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창고에 스마트 물류기술을 확대 적용 및 군수품 

현장관리 자동화 체계는 전면 시행하기 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도입하여 그 마찰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웃소싱 측면에서의 고민이다. 우리 육군은 가급적이면 군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하고, 군사보안이라는 큰 명목아래 민간요소와의 연계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스마

트 물류 창고를 주요 기차역에 TMO가 한 공간에 위치하여 공존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

여 발전시킨다면 어떨까? 

우리 모두는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쿠팡이라는 큰 물류회사를 알고 있을 것이다. 쿠팡은 

택배 플랫폼, 물류 플랫폼, 페이먼트 플랫폼 등을 이미 갖추고 있고, 앞으로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더욱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통합 플랫폼의 야심찬 목표를 가진 대표적 물류회사이다. 이

렇다보니, 쿠팡은 대한민국 주요 지역 / 거점에 최신화된 대형 물류 창고를 구비하고 있다. 하지

만, 우리 군은 어떠한가? 피할 수 없는 부대조직 개편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원하는 지역에 

물류 창고 및 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렇듯 물류 창고에 관하여 완전히 아웃 소싱을 한다면, 그 파급효과 및 효율성은 상당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군과 민간요소라는 관점에서 법적인 제한사항과 그 세부 마찰요소에 대한 

사전 협의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로 민간에 공개되기 곤란한 탄약, 특정무기의 수리부속 등

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육군만의 고유 영역은 군내에서 별도 통제/관리하되, 단순 물자 

및 자재 등의 물류품은 철저히 민간 요소를 활용한다면 부족해지는 군 인력문제와 예산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한다. 

앞서 언급된 스마트 물류 창고 구축과 첨단 물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동일하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본다. 지금의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선

진 육군이라는 모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게 현재 육군 물류분야의 모습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중기계획 등을 통해 발전될 것이지만, 낙후된 인프

라 속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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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35년 후 20세 남자 인구는 약 18만 명으로서 현재의 1/2수준에 불과하여 육군의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군수부대는 전방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에 비하여 인력 규모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첨단 물류 장비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병력 부족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육군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무인화, 자율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하

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예산적인 측면이며,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림 7> 첨단 물류 장비들

박스제함기 자동포장기 물류이송로봇

자료 : 네이버 각종 이미지 자료 검색

첨단 물류 장비 도입문제도 앞서 논의한 스마트 물류 창고 문제처럼, 민간 요소와 힘을 합친

다면 그 해결방안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3. 신속정확한 물류상황관리 체계  
  

현재 우리 육군은 전군 군수지원 물류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의 

물류관리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군수지원에 필요한 차량소요를 담당자 경험에 의존하여 

산출함으로써 수정소요가 많고 이에 따른 인력의 추가 소요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전군 수송지원을 위해 이동하는 군차량의 실시간 위치추적 등 물류상황의 가시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전 청구에서 배송까지 전과정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와 자동연동하

여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고, Big Data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물

류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육군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내 기업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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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기업에서는 기업용 위치추적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기업내 단독 서버를 위치하여  물류회사 

차량 위치추적 및 영업직 업무활동 관리를 위한 위치추적을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누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육군에서도 그 노력을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민간에서 기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폰 앱 기반의 차량위치추적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19년 말부터 수송용역차량에 한하여 특수계약

에 반영해서 부분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 앱 기반 용역차량 위치추적으로 화물위치 및 도착시간

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개발/활용중인 육군 아미톡과 연계하여 점차 발전시킬 예정

이다. 

현재 국내 국방 조달은 다양한 업체가 특정부대를 빈번하게 방문하여 직납하는 형태를 가지

고 있으며, 특정 부대 역시 다양한 업체로부터 여러 품종의 군수 물자를 제공받고 있다. 특정 일

자를 가정해 보면, 특정 업체는 다양한 부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직접 납품해야 하며, 특정 부

대는 해당 일자에 다수의 업체로부터 많은 양의 군수품을 조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납품을 위한 업무 처리의 중복뿐만 아니라 수송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점은 물류거점을 운영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텐데, 이는 앞서 알아본 미군의 DTCI 프로그램을 벤

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한국형 민·군 통합 운영 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V. 결 론  

4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어느 하나의 업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의 틀을 넘어 산업간 융합과 변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변혁의 주도자인가 도태자인가는 

적시적기에 산업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에 달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선진국들의 

기업사례는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손자병법 군쟁 편에서는 "군에 치중부대가 없거나, 양식과 물자의 축적이 없으면 그 국가는 

전쟁에서 패한다"라고 적혀있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자원이 부족하면 아무리 훌륭한 전략전술

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예산 및 인력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미래 우리 육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를 뒷

받침하는 군수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혁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의 아마존부터 독일의 DHL까지 모든 기업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단순 사용자(User) 입장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어 주도해 나갔다는 점이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하고 도전하여 그 목적들을 이루어 나간 것이다. 둘째, 여러 주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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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여 매우 체계적이며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0년 1월 21일에 실시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의 3가지 핵심과제 중의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이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국방혁신 강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방운영 · 기술기반혁신, 전력체계혁신을 추

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우리 군도 오늘날 시대적 흐름을 지금이라도 쫓아가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Warrior Platform), 드론봇(DroneBots), Army Tiger 

4.0 등 4차 산업혁명기술에 기반한 군사력을 건설하려고 부심하고 있다. 

육군은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선급한 과제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로봇과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래 첨단기술을 육군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육군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육군을 민군융합의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여 민과 군의 노력을 통합해야 하겠다. 이는 결과적으로 

첨단기술의 민간 확산에 기여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의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

다. 아무리 좋은 의견과 기술력도 예산과 정부의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실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육군도 사고의 전환과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스마트 물류창고때 잠깐 언급

하였지만, 과감히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도 우리

는 다같이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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